
2021년 한국작물학회 추계학술대회

- 27 -

PA-3

?@A #)*+, -. BC3 DE%& FGH :I $ JKLMNO PM

김대욱*1, 장현수1, 이윤호1, 윤종탁1

1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,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

[서론]

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0.85°C 상승하였고, 장기적으로 기후의 온난화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. 동계작물

인 맥류의 경우 겨울철 기온상승으로 안전재배 한계선의 북상 및 재배면적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. 한편, 겨울철 기온상승으로 

저온요구도가 강한 맥류 품종의 경우 춘화에 유효한 저온기간이 변동하는 등 생태적 변화가 예상된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

겨울철 기온상승에 따른 맥종별 안전재배 한계선의 이동 및 유효춘화일수의 변화에 관한 기초정보를 얻고자 수행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맥류의 안전재배 한계선은 맥종별 내한성과 관련된 1월 평균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설정되는데, 겨울철 온난화에 따른 안전재

배 한계선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기상청의 전국 410개소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기준년도(’06~’15 10년 평균)와 최근 5년

(’16~’20) 평균값을 산출하여 지도상에 나타내었다. 맥류의 겨울철(11~12월) 유효춘화일수는 기상청의 지역별 평균기온 자

료를 밀과 보리의 춘화일수 추정 모형에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, RCP 8.5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2100년

까지의 변화를 추정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맥류 안전재배 한계선의 기준인 1월 평균 최저기온은 최근 5년간 전국평균 -5.9℃로 기준년도에 비해 약 1.1℃ 상승하였다. 

이러한 기온상승의 영향으로 맥류의 안전재배 한계선은 밀과 겉보리의 경우 강원도 내륙지역까지 확대되었고, 쌀보리의 경우 

충주·제천·음성 등 충북지역 및 경북지역의 안동·봉화 까지 북상하였다. 최근 5년간 맥류의 유효춘화일수는 기준년도에 비해 

보리의 경우 전북·경북 이북지역에서 0.7~7.1일 증가하였고 전남·경남·제주지역에서 5.1~6.2일 감소하였다. 밀의 경우 중부

지역(경기·강원·충청)에서 1.0~6.9일 증가하였고 남부지역(전라·경상·제주)에서 1.7~9.6일 감소하였다. RCP 8.5 시나리오

에 따라 2100년까지 11~12월의 평균기온이 2.8℃ 상승할 경우 같은 기간의 유효춘화일수는 보리를 재배하는 중부지역을 제

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. 이러한 결과는 겨울철 기온상승으로 저온요구도가 강한 맥류 품종의 경우 춘

화에 필요한 저온경과 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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